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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각지 한인과학자들 오프라인에서 즐거운 소통

- 10월 29일부터 7일 간 코센회원들의 오프라인 행사, 코센 데이 개최 -

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최희윤, 이하 ‘KISTI’)은 10월 29일부터 7일간 

세계 곳곳에서 코센 회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‘코센데이

(KOSEN Day)’가 개최된다고 밝혔다.

○ 코센(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, KOSEN, www.kosen21.org)은 전 세계 한인

과학기술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(장관 유영민)가 지원하고 KISTI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.

□ 올해 8회째를 맞이한 ‘코센데이’는 세계 코센 회원들이 각지에서 모이는 행

사로, 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’이란 주제로 8개국 55개 장소 411

명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. 기술의 진보와 함께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

들을 논의하고 기술과 함께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해본다.

□ KISTI는 코센 회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

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, 행사 후에는 토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

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책보고서로 작성하여 정부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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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코센은 14만여 명의 회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직접 수집하고 생산한 차별화

된 정보를 구축하여, 전 세계 한인과학기술자들의 지식커뮤니티 역할을 수

행하고 있다.

ㅇ 코센의 전문가 회원들이 작성한 코센리포트는 1만 건 이상 구축되었으며,

이 리포트들은 연구 기획, 논문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. 코센리포트를 

활용하여 국책과제를 수주하기도 하고, 국내뿐 아니라 외국(말레이시아)의 

정부 과제를 수주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.

ㅇ 이 외에도 코센은 7천 건 이상의 연구실정보, 23만 건의 국내외 수집정보,

해외한인기업정보 633건, 18개국의 56개 한인과학기술자단체, 12개국 264

개의 한인학생회 정보 등 다른 곳에는 없는 차별화된 정보를 구축하여 

제공하고 있다.

ㅇ 코센 회원간 질의응답과 자발적 자료 공유는 50만 회에 달하고 있다. 질

의응답 과정을 통해 만나 의견을 교류하다 함께 연구를 수행한 사례들도 

다수 있다.

□ 코센은 국내 대학과 해외 기업을 연결하고, 국내·외 한인연구자들을 연결하

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

도 수행하고 있다.

ㅇ 지난 3년간 지방 국립대학교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 서부에 

위치한 재미 한인 기업들을 연결하였으며, 이를 통해 학부생들을 매년 미

국으로 파견하고 있다.

ㅇ 코센에서는 국제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내 회원과 해외 회원의 연결

도 지원하고 있다. 국내에 계신 분과 해외에 계신 분이 함께 연구를 수행

하여 SCI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사례도 다수 있다.



 

- 3 -

□ 코센 연구책임자인 KISTI 윤정선 책임연구원은 “코센 네트워크를 더욱 공

고히 하고,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한 글로벌 이슈 해결, 국제협력 등 코센 

회원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.“고 밝혔다.

별 첨 : 1. 2017년 KOSEN Day 행사사진

2. KOSEN Day 이미지파일

[별첨 1]

<2017년 코센데이에 참여한 독일 슈프트가르트 대학교 소속 

코센회원들이 토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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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 2]


